
해양바이오디젤, 순도 98.8% 달성

국토해양부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이 국내 최초로 한국석유관리원 녹색기술연구소의 국가품질

기준을 통과했다고 9월6일 발표했다.

검증받은 해양바이오디젤은 국토부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개발연구

단(단장 인하대 이철균)에서 해양에 서식하는 단세포 미세조류로부터 기존 방법과 다른 용매와 촉매를 사용해

추출ㆍ정제했다.

해양바이오디젤은 팜(Palm) 유래 바이오디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저온유동성을 개선했고, 품질기준을

넘어서는 98.8%의 고순도 디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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